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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후변화는 여러 형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3년은 특히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캐나다의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리비아의 대홍수, 호주･유럽･미국에서의 폭염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 산불, 사

이클론, 폭풍, 산사태로 인해 최소 1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2022년보다 30% 증가

한 수치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iefWeb,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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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급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담론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 저개발 지
역일수록 에너지 전환 미달성으로 인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정의
로운 전환’과 같은 개념이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도 개도국의 보건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관련 논의와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 여름호 Vol. 29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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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상청의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는 2023년 한국의 연평균 기

온을 13.7℃로 제시했는데 이는 평년(12.5±0.2℃)보다 1.2℃ 높은 수치이자 기상 관측망이 전

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기존 1위였던 2016년의 13.4℃보다도 0.3℃ 

높았다(기민도, 2024).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던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

가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직접적으로는 열파나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탈수, 경련, 탈진, 실신, 저체온증,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같은 건강 

문제에서부터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감염병의 매개체인 곤충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감염병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한솔 외, 2023, p.250).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자연재해가 감염병 발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들과

의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도 충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종헌, 

2023, pp.16-17).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된 만큼 그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건복지 정책의 관점과 연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장은 기후변

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이 왜 중요한지와 에너지 전환과 보건복지 정책이 어떻게 연계되

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동향과 보건복지 정책 측면에서의 담

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근래 들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환의 동향을 살펴보고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 5장에

서는 이 글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2. 에너지 전환과 보건복지의 연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이 제안하듯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2년 수준에서 

약 37기가톤(Gt) 감축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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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나라들이 세운 공약과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에 한참 모자라며 2050년에는 16Gt의 배출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국이 

내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T-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넷제로(net zero) 목표가 완전히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2022년 수준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56%가 줄어들 것이

라는 게 IRENA의 예측이다. 아울러 IRENA는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1000기가와트
(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는데, 2022년 전 세계에 새롭게 추가된 발전 설

비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약 300GW로 83% 정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IRENA, 2023).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

게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의 배출에서 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석탄 화력발전량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는데, 이는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

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기상 이변에 따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지역이 석탄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추세는 2040년까지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나 2050년 순배출량 제로 시나리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IEA, 2023). 요컨대 발전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속도

감 있게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전력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는 향후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에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전기화(electricfication)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강정

민, 2021),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전기가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전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걸맞도록 발전 부문의 전환을 기획하고 추진하

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임은정, 2021a, p.369). 신흥

국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것도 변수다. 2023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선진국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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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감소로 인해 2.2%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

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 증가가 견고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3년간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이

라고 IEA는 내다봤다(IEA, 2024, p.8). 전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고도화된 산업 국가

들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에너지 전환의 실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포

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의 성과 및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에너지전환지수(ETI: Energy Transit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3

년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평등(equi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아우를 

수 있도록 ETI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WEF, 2023, p.4). 이 보고서에 따르면 

ETI는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북미나 서유럽 및 북유럽, 한국과 

일본같이 선진 경제를 이룩한 지역에서는 ETI가 평균 65.2였지만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은 

53.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평균은 50.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은 49.2에 머

물렀다(WEF, 2023, p.18). 한국의 경우 2023년 ETI가 62.3으로 평가받아 12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10년(2014∼2023) 사이 한국의 ETI는 8.88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WEF, 2023, pp.12, 62).

에너지 전환의 달성은 보건복지 정책 차원에서도 큰 함의를 갖는다. 에너지 전환은 특히 공

기오염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그 중요성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같은 국

제기구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다. 2005년부터 WHO에서 공중보건,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사

회적 결정(PHE: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관련 국장을 지내고 있는 스페인 의

사 출신의 마리아 네이라 박사는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명, 난방, 조리 등을 목적으로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가구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데,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명의 사람들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Neira, 2020, p.15). 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 내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 32%는 허혈성 심장 질환, 21%는 하부 호

흡기 감염, 23%는 뇌졸중, 19%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6%는 폐암으로 인한 것이며,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 폐렴 사망의 거의 절반이 가정 내의 공기 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WHO). 상술하였다시피 에너지 전환의 실적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건복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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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편재성으로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개발 국가, 그중에서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건복지상의 위기

도 심각한 상황이다.

3.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과 보건복지 관련 담론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다. EU는 2022년 7

월, 일정 부분의 조건을 충족한 원자력에너지와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

체계(Green Taxonomy)를 채택하였다. 2023년 10월 1일부터는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s Trading System)와 함께 CBAM을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여기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국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주요국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상술한 

ETI를 탄소배출이 높은 주요국 중 6개를 추려 비교해 본 것이다. 우선 고도화된 산업 국가 중 

하나이자 경제 규모가 세계 4위인 독일의 경우, 120개국 중 1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독일 앞

에는 스웨덴(1위), 덴마크(2위), 노르웨이(3위), 핀란드(4위)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7

위), 네덜란드(9위) 등 서유럽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WEF, 2023, p.12). 2014년 이후 독일의 

ETI 점수는 6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노력이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WEF의 평가다(WEF, 2023, p.36). 

실제로 2019∼2023년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2019)에

서 52.0%(2023)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것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각각 

20.7%(2010)에서 26.8%(2023), 7.4%(2019)에서 11.9%(2023)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석탄 화력

발전의 경우 갈탄의 비중이 18.7%(2019)에서 17.0%(2023)로, 무연탄의 비중은 9.5%(2019)에

서 8.6%(2023)로 감소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 이런 실적을 거두게 된 데에는 

‘독일 재생에너지원 법’(The German Renewable Energy Sources Act)과 같은 법적인 기제를 통해 재정적인 인

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에너지 산업법’(The Energy Industry Act)과 함께 

독일 에너지 산업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며 경쟁, 공급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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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제공했다는 것이 WEF의 평가이다(WEF, 2023, p.36). 

미국 역시 제도적 기제를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

령은 취임 당일이던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할 정도로 기후변

화 대응에 적극성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년 차인 2021년 8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

선공약이었던 국가재건법안(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수정판으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

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서명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연방교통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과 초당적 인프라 투자･일자리법(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라 불리는 이른바 

‘인프라법’(BIL: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이 서명되었다. WEF는 이 두 법안의 통과가 미국의 에너

지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WEF, 2023, p.38). 

중국 역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1년에만 3800억 

달러 이상을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자했다. 또한 중국은 녹색 금융에도 매우 

적극적인데 녹색채권 프로젝트 카탈로그 발행과 함께 자체적으로 녹색채권에 대한 원칙을 개

발하는가 하면, EU와 협력하여 공통 분류체계(CGT: Common Ground Taxonomy)를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

기도 했다. 중국의 전원 믹스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0% 수준이다. 수

력 발전이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풍력과 태양 에너지가 각각 약 11%와 6%, 원자력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 생산 중 60.5%는 여전히 석탄에 의지하고 있다

(LowCarbonPower, 2023a). 

구분
ETI ETI 관련 통계

ETI 점수 순위 1인당 에너지 소비
(GJ/capita)

에너지 집약도
(MJ/$2017 PPP GDP)

탄소 집약도 
(CO2/TPES)

미국 66.3 12/120 257.4 4.27 49.90
중국 64.9 17/120 103.8 6.37 68.81
독일 67.5 11/120 140.1 2.70 50.62
영국 66.2 13/120 96.07 2.29 46.96
일본 63.3 27/120 127.6 3.19 61.43
인도 54.3 67/120 26.15 4.27 56.82

주: GJ = gigajoule; MJ = megajoule;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TPES =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출처: “Fostering Effective Energy Transition(2023 Edition)”. WEF. 2023.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 표 1. 주요국 ETI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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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이 크게 타격을 입

으면서 일본에서는 석탄은 물론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해 왔다. 따라서 일본

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 발전 부문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과 원자력을 통

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임은정, 2021b). 

주요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보건복지상의 문제도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

고 있다. 특히 중국 출신 학자들의 최근 연구가 흥미롭다. 예를 들어 중국 북부 지역의 주거 난

방이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면 그로 인해 얻게 될 건강상의 이점이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비용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이 사회 구성원의 건

강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

국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Li et al., 2023). 또한 농촌 주거지의 탈탄소화가 

중국 북부의 대기 질을 현저하게 개선하여 상당한 건강상의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 이익은 

전환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중국 남서부 지역에도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Ma et al., 2023).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보건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일찌감치 조명되었다. 

화석연료 사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의료 시스템 비용 측면에서 건강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분야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 부문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

장은 2017년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Jevtić et al., 2017).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도 2018년 발표한 정책 제언을 통해 기후 위

기에 직면함에 따라 비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각 유형의 에

너지원에는 저마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석탄 및 우라늄 광산과 같이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이 건강에 영향

을 미쳐 노동자들이 폐 관련 직업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는 지역

에서는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대기 오염과 운송 관련 오염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처리나 방사능 피폭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문제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사용과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APHA의 제언이었다(APHA, 2018).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기후 정책은 보건복지 

측면이 결정적인 동기로 작동했다는 주장도 발표된 바 있다(Workma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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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 관점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도전이 되고 있는 부분 중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역

시 보건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
(greening)하여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LO). 이 개념은 1980년대부터 미국 노동조합이 새로운 수질 및 대기 오염 규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서 사용한 것을 기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모든 

지역사회, 모든 근로자, 모든 사회집단 등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전환에 동참하도

록 함으로써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받게 되었다고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설명하고 있다(UNDP, 202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서도 유럽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예

를 들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은 EU의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

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중 가장 취약한 석탄 화력발전 및 탄소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지

역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EU가 추진 중인 체계이다. EU는 또한 정의로운 전

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을 받게 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체계이다. 아울러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역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EU 투자 계획(InvestEU)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공

공 부문 대출제도(public sector loan facility)는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관여하는 방식으

로 EU 예산의 보조금과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이 결합된 이자율 보조 또는 투자공여이며, EU 집

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자 2020년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PT: Just 

Transition Platform)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JPT는 탄소 집약적 지역을 위해 3개의 전담 그룹과 1개의 

이해관계자 그룹, 4개의 전담 실무 그룹을 두고 있는데 철강, 시멘트, 화학 분야가 전자인 3개

의 전담 그룹에 속한다(이경희, 2023, pp.5-6).

EU와 같은 선진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신흥국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

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무역, 

산업, 금융 정책의 기제들을 활용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반해 저개발 또는 개

발도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지 못하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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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치적 혜택이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인종에게만 한정되어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된 것이 바로 ‘정의로

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이다. 

JETP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EU로부터 8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

속받게 된 것을 첫 사례로 하는 선진국의 개도국 에너지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네갈이 JETP의 파트너 국가로 발표된 바 있으며, 기부자도 다자개발은

행, 국가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

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규모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 합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유

엔을 통한 회담보다 에너지 전환을 훨씬 속도감 있게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

를 받기도 한다(Kramer, 2022).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JETP 협약국이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

도네시아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력 생산의 무려 61.55%를 석탄 화력발전이 감당했다(Statista, 

2024b). 베트남의 경우에도 화력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2023년 기준 전체 전력 공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이고 가스는 10.1%였다(LowCarbonPower, 2023b). 두 나라 모

두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두 나라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것

은 아시아 전체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 JETP(이하 I-JETP)는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7개국(G7)과 인도네시아 간 체결되었는데, I-JETP는 2030년 온그리

드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억 5000만 톤으로 줄이고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종합 투자 및 정책 계획(CIPP: 

Comprehensive Investment and Policy Pla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I-JETP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자금은 

2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Nangoy, 2023).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JETP의 협약국이 된 나라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I-JETP 체

결로부터 한 달 후인 2022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45차 아세안･EU 정상회의에서 

G7과 노르웨이, 덴마크로부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도록 

15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JETP 협약(이하 V-JETP)을 체결했다. V-JETP의 경우 참여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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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공공 부문의 IPG(International Partnership Group)가 총금액의 절반인 77억 5000만 달러를, 

민간 부문인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IPG는 현

재 G7에 더해 EU, 덴마크, 노르웨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GFANZ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부

문 자금 제공을 위해 COP26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간 연합체이다(김주언, 이지은, 2023).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JET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오랫동안 아세안 국가들에 막대한 

금액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집행해 왔는데, 그중 석탄 화력발전을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한 G7의 결의에 동참했다. 일본은 자국의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G7 국가가 지원해 온 석탄 관련 사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최

윤정, 2021)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22년 6월에는 마침내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기도 하였다(Reuters, 2022. 6. 23.). 자국 내의 석

탄 화력발전 중단에 대해 G7 중에서도 가장 미온적이었던 일본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

린 COP28에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박

상현, 2023).

정의로운 전환은 앞서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에너지 전환과 보건복지의 연계와도 상관있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부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데다가 에너지 전환 역시 지리

적 편재성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보니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에게 보건복지상의 위험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의 동향을 보건복지 

정책의 관점과 연결하여 정리해 보았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불가결한 에너지 전환은 경제 발전

의 수준에 따라 지리적 편재성을 보이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와 낙후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

환이 더딘 만큼 더욱 심각한 보건복지상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

식이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도출해 낸 만큼, 정의로운 전환 역시 보건복지 정

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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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2022

년 현재 한국의 발전 실적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이른다(국가통계포털). 한

국은 또한 중국, 일본과 함께 개도국의 석탄 화력발전을 지원해 온 것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

판을 받아 왔다(기후솔루션, 2021).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

통령은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한 것과 함께 서울에 소재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및 송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를 언급하며 한국이 국제사

회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고무적이라 하겠다(임은정, 2023).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은 보건복지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정의

로운 전환이라는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

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임은정, 2024). 이는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은 물론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결국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 Abstract |

This article surveys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ergy transition as a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considers them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s 
many countries accelerate their energy transition effort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nsider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discourse. The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varies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Regions and countries with 
lower levels of development are at higher risk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due to their 
slower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or of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help enhance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 aims to become a leading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celerate its energy transition 
efforts and commit more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contribute further to energy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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